
 [성명]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2개의 메일

2008년 4월 16일 오전 10:25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마석 성생공단에서 일어난 인간사냥 단속반의 폭력적 단속으로 골절, 의식불명 등 부상자 속출....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런 보도가 MBC, 연합뉴스와 같은 메이저 주류 언론들에서

도 나오고 있다.  
이 보도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AI도 이주노동자들 탓이

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대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4월 13일 자 이주노조 논평을 참조하시오)   
이 보도들은 실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다.   
 
법무부는 '2008년 법무부 업무계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기획조사 활성화 및 입국심사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유
지"를 내세우며 4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언론 보도 행태는 가뜩이나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표방한

법무부에게 매우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4월 들어 합동 단속이 시작된 듯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단속이 극심하다. 특히 양주 살인 사건을 빌미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단속이

매우 강해졌다. 이 지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져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마석 성생공단에도 단속이 잦아졌다. 지난 2005년 10월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적 단속 장면을 보고 분개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의

에 부딪혀 단속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을 모두 석방시켰고 지난 해까지도 이 지역에 단속반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던 단속반이 최근에는 마
석 성생공단에 들어와 공장과 집을 수색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오늘 아침인,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경, 또 다시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마석 성생공단에 들이 닥쳤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됐고, 3명이 단속반을

피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쫓아오는 단속반을 피해 건물 옥상까지 도망쳐 이웃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떨어져 허리,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다른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도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슬레이트 지붕을 깨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은 바닥에 떨어져 실신

했지만 병원으로 후송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지금 의식 불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직후 순식간에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마석 샬롬의 집으로 모여들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금 이런 단속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단속은 모두 불법적 단속이다. 공장과 주거지에 영장도 없이 무단 진입하는 건 기본이다. 이런 단속이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엄정한 법 적용을 외쳐대는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되풀이하며 폭력적 단속을 지속하

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인간사냥 단속을 일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
법무부와 단속반이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다.  
한국 땅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온갖

궂은 일을 떠맡으면서도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단속의 공포 때문에 집 근처 마트도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고, 아파도 병원을 찾
기조차 어렵다. 이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이라 떠들어 대는 언론과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진정한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신없다. 후안무치한 기업주들의 요구는 넙쭉 받아들이며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정부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반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공격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차별적 정책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는 고통을 당해왔다. 이것으로 부족해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단

으로 매도하고, 이것을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비열한 짓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와 추악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제 단체들과 강력한 연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

다.   
 
2008. 4. 1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규탄 성명>

이주노동자를 범죄자로 모는 언론 보도를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마석 성생공단에서 일어난 인간사냥 단속반의 폭력적 단속으로 골절, 의식불명 등 부상자 속출....

 

최근 들어 언론들에서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보도들이 늘고 있다. 우려스럽게도 이런 보도가 MBC, 연합뉴스와 같은 메이저 주류 언론들에

서도 나오고 있다.

이 보도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위험한 ‘불법체류자’ 집단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AI도 이주노동자들 탓

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해대고 있다.

(☞ 이주노동자를 범죄 집단으로 매도하는 주장에 대한 반박은 성명서 하단에 첨부한 글을 참조하시오)

이 보도들은 실제 현실을 과장하고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라는 주문이

다.

 

법무부는 '2008년 법무부 업무계획'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기획조사 활성화 및 입국심사강화 등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체류질서

유지"를 내세우며 4월부터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언론 보도 행태는 가뜩이나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표방

한 법무부에게 매우 좋은 빌미를 제공해 주고 있다.

4월 들어 합동 단속이 시작된 듯하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단속이 극심하다. 특히 양주 살인 사건을 빌미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단속

이 매우 강해졌다. 이 지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촉구하는 시위까지 벌어져 지역 이주노동자들이 숨죽이는 분위기다.

그리고 최근 들어 마석 성생공단에도 단속이 잦아졌다. 지난 2005년 10월 출입국 직원들의 폭력적 단속 장면을 보고 분개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적인 항

의에 부딪혀 단속한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을 모두 석방시켰고 지난 해까지도 이 지역에 단속반은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었다. 그러던 단속반이 최근에

는 마석 성생공단에 들어와 공장과 집을 수색해 이주노동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

 

오늘 아침인,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경, 또 다시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이 마석 성생공단에 들이 닥쳤다. 8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단속됐고, 3명이 단속반

을 피하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는 쫓아오는 단속반을 피해 건물 옥상까지 도망쳐 이웃 옥상으로 건너뛰려다 떨어져 허리,

다리 등에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또 다른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도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슬레이트 지붕을 깨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출입국 단속반 직원들은 바닥에 떨어져 실

신했지만 병원으로 후송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한다. 이 노동자는 지금 의식 불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직후 순식간에 200여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마석 샬롬의 집으로 모여들어 항의 집회를 열었다.

지금 이런 단속이 매일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단속은 모두 불법적 단속이다. 공장과 주거지에 영장도 없이 무단 진입하는 건 기본이다. 이런 단속

이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엄정한 법 적용을 외쳐대는 법무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을 되풀이하며 폭력적 단속을 지

속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이라며 비난하고 공격한다. 그러나 인간사냥 단속을 일삼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 법무부와 단속반이 진정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이다.

한국 땅에 있는 2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대부분은 평범한 노동자들일 뿐이다. 그것도 한국인들이 하지 않는 힘들고 위험한 작업장에서 온

갖 궂은 일을 떠맡으면서도 권리를 부정당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적인 단속의 공포 때문에 집 근처 마트도 눈치를 보고 다녀야 하고, 아파도 병

원을 찾기조차 어렵다. 이것이 지금 이주노동자들을 범죄 집단이라 떠들어 대는 언론과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진정한 현실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하루가 멀다하고 기업들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는 데 정신없다. 후안무치한 기업주들의 요구는 넙쭉 받아들이며 노동자들

을 공격하는 데 여념이 없는 정부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 반감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엉뚱한 대상을 공격하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주노동자 공

격이 대표적이다.

그 동안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억압적이고 차별적 정책으로 충분하고도 넘치는 고통을 당해왔다. 이것으로 부족해 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 집

단으로 매도하고, 이것을 빌미로 폭력적 단속을 강화하는 비열한 짓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우리는 이런 부당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와 추악한 언론 보도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한국 사회의 제 단체들과 강력한 연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08. 4. 1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

 


